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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고�에 나타난 여  상  식의 의미

1)한새해*

< 문초록>

본고는 18  지식인이었  효  심노   특징  살펴보고,

특히 그가 상  여  구이며 어떠  도  목  

는지 고 는 것  목  다.

효   특징   당  범  여겨지  고 체(古文體)에

 벗어나 소품체(小品體)를 는 경향  보인다. 째, 진솔함이

다. 를 미  는 조  사 부  에  벗어나 자신  

주  있는 그  드러내는 자  고   보이고 있다. 째,

통, 통  인 과 사실들  사 며, 특히 효  여 들  

삶에 주목 다. 여  여 , 효 이 구 고자 는 것 즉 어떤 실

체  진실  드러내  해 택  여 이다.

효 이 �효 산고�(孝田散稿)  통해  상 고자  여  그가 

지향  진  만남 곧 ‘우도’(友道)를 실 는 여 들이다. 그 경에

* 강  국어국  사과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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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  자신  주지 는 사회  경과 부조리   

태   다. 그러므  불우  삶  살  효  자신과 같이 상

 소외  에 있었  여 들  통해 그 진 (眞意)를 토 다.

효  그들에게 자신이 염원  '진  만남'  시킨다. 그 들  

자신들이 지향 는 우도를 실천  해 극  행동 는 여 들이

자, 효  자신이 라는 인간상이다. 그러나 실에  그는 진  지우

를 얻지 못했고, 시  얻었다고 생각  내마 도 잃어버리 에 

이른다. 그러므  진  장가란 지  삶  진솔 게 써야만 다운 

미가 있다고 믿었  효  그 모든 것  자신  에 게 담

 자신   달 고 있는 것이다.

핵심어 : 18세기, 여성, 소품, 진솔함, 진의(眞意), 우도(友道)

1.  론

효  심노 (1762～1837)1)  죽  내에  상심(傷心)   

�침상집�(枕上集)과 �미 (眉眼記)�2)  자   있다. 조  시

 사 부  리  사 에 얽매이지 고 내를 잃   슬

 가감 없는 식   남겼다는  동시 를 살  여타 인들

 (祭文)과는 별 다.3)  그  산 에 는 내· · ·어 니 

1) 本貫  청송(靑松), 字는 태등(泰登), 號는 몽산거사·효 (夢山居士·孝田)이며, 효

종   지낸 만사(晩沙) 심지원(1593∼1662)  7 손이다. 심노  야사

인 � 동 림�(大東稗林)  편 했 며 는 �효 산고�(孝田散稿)  

일  (筆記) �남천일 �(南遷日錄)과 �산해 희�(山海筆戱)가 있다. 본고

 스트  삼는 �효 산고�는 1,700여 에 가 운 시  600여 에 가 운 산 ,

여러 편  잡  담   38  구  집이다.

2) 심노  집 �효 산고�는 작연  편재(遍在) 에 �침상 �, �미

� 등  소집(小集)  모  해체 어 실  있다.

3) 효  (祭文)  일 인 ․ 지명 등  식  체를 벗어나 ‘원’(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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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가족 구 원  여 뿐 니라, 생·처 ·노 에 이르 지 다

양  계  여 들  일  등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그 다면 

효 에게 상  여  구이며 어떠  도  었는가? 본고

에 는 이것이 함 고 있는 를 규명해 나가는 작업에 이르고자 다.

라  이 논  효   특징   그가 다양  여  소

재  삼고  식  분 여, 작가가 노  여  미를 고

는 것  목  다.

효 이 살  18  말에  19  에 이르는 조 조 사회가 변

는 시  주지  사실이다. 건  사회체 가 동요  18  

조 에 명말청  새 운 사상과 ,  등  입  상품 폐  

달, 도시  장, 실 사상  증  야 시 다. 뿐만 니라 조  

단에도 큰 변 가 생겼다. 이른  사 부들  범(典範)  여겨지  

고 체(古文體)4)가 지원과 이 , 남공철 같  이들에 해  소품체

(小品體)  히 체 변이(變移)를 시도 고 있었  시 도 이 

쯤이다.5) 효  조  후  산  뚜  변 가 나타나는 시 에 동

했  후  인  개  량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나 ‘ ’(記) 같  다양  체  장 고 있다. 편 효  “ 내를 잃고  

슬퍼 는 자는 상에  웃는 닭에 내를 잃  자는 풍속  워 여 그 

슬  다”라고 히며,  26  시  23편   남겨 내를 도

니 이는 우리 사에 가 없는 일이었다. 진, � 이란 엇인가�, 태

사, 2001, 17∼18쪽.

4) 당송고  조 시   시 에 걸쳐 통 과 권 를 보  체이다. 당송고

 사상  조는 좁게는 주자 리 , 크게는 이었다. 회, ｢조  후  소

품  작과 명청 소품 ｣, � 국 � 53집, 국 국 회, 2007, 192쪽.

5) 조가 체  시도  것도 이 이다. 강 (2012)에 면, 조  체

과 직   경 사족 인들  주  조  근 료들과 그 주

변 인 들이었 며 크게  부  나   있다. ⓵ 조 부  직  견  당  

뒤 조   극 지지 고 자신  체를 꾼 부 , 남공철․ 조 ․이상

황․심상규 ⓶ 조  견 에 소극  며, 자신  체를 꾸지  부

, 이 ․ 가 ⓷처 부  조  체 과 부합 여 조  체  지

지  부 , ․ 주․ 약용․ 구 ⓸ 료 인  체가 어 

처벌 거나 지목 었지만, 자신  체를 꾸지  부 , 이 ․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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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에  효  에  조명   근에 야 이루

어지고 있다. 그   집인 �효 산고�(孝田散稿)  인본 출간6)  

다양  연구들  본격 를 고 있 며, 그  분량에  번역

(飜譯)작업  진과 회 등에 해 부분  이루어 다.7)  

심노  일 인 �남천일 �(南遷日錄)과 자  격 등에 

 연구8)는 효   이해를 돕는 주목  만  과이다. 그럼에도 

불구 고 효   실체가 히 구 었다고는 보  어 우며,

히  규명 지 못  들이 산재 어 있 이 다. 라  효  이

해  해 는 연구자들  다각  근과 식이 요 며, 이 

연구도 그러  에  시작 다. 효  에 나타난 여  상

 식  고 는 이 연구는  효   분 에 결여를 보

는 것이며, 나 가 18 를 향  지식인에게 작동 었  여  

  있는 단 를 공   있 를 다.

2. � 전산고�에 나타난 전 문학의 특징

2.1 소품 문체

조  건국과 함께 국가  지도 이  택  리  17  이

6) 심노 , �효 산고� 1-13권, 자원, 2014.

7) 진,  . 회· 보  외 역, �자 실 �, 니스트, 2014.

8) 진, ｢ 인 심노  孤獨(고독)과 文筆( ) 써  消愁(소 ) 일  �南

遷日錄(남천일 )�  심 ｣, �漢文學論集�, 근역 회, 2013. 회, ｢18,19

 식취향과 미각에   -심노 (沈魯崇)  �효 산고(孝田散稿)�  

�남천일 (南遷日錄)�  심 -｣, �동 지� 169권0 , 연  국 연구

원, 2015. 우 , ｢일  에  본 감담일  특징과 ｣, �韓國漢文

學硏究�, 국 회, 2010. 우 , ｢沈魯崇(심노 )  �南遷日錄(남천일 )�에 

나타난 내면고 과 소통  쓰 ｣, �韓國漢文學硏究�, 국 회, 2013. 우

, ｢심노 (沈魯崇)  자 (自傳文學)에 나타난 쓰  식과 자  상｣, �민

족 연구� 62권0 , 고  민족 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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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지나 게 사변 인 경향  러 생산 인 공리공 만 일삼게 

자, 집권  자 어를  도구  락 게 었고 사림  시 를 

지 는 이  토 가 일각에   내리게 다.9) 외 는 청

부  각종 장  소 , 공 (公安派)⦁경릉 (竟陵派)에 속  소

품 등이 입 었 며, 군다나 경 족들에  잡 ⦁소품  

용과 작  극 이었다. 경 사족  당  지식인  주 를 이루며 

조    도해 가는 이들이자, 국  운 해 갈 담당자들이

다. 에 조는 국  입 지를 천명 는 등 자신  (治

世) 마지막 지 체를  해  이단  사고   감독⦁검열

며, 특히 명말청  집, 소품, 잡 , 소 , 고증  등  체를 

염시키는 주  요인  다.10) 그 다고 해  소품  독  작

 열 가 사라 다고 볼 는 없다. 행처럼 번진 조  단  독  경

향  존 체  내에   향  변 시키는 향  나타난다.

컨  주자  면 거나 부 보다는 자국 러나 인들

 자 식  고 일상과 내면  토 는 식  나타난다.  

 지 이고 권 인 고 (古文)이나 주소체(奏疏體) 산 이 이지

이고 훈 , 인 내용  주   썼다면, 소품  격식에 

얽매이지 고 감  쓰 를 지향함 써  산 과는 이 (異

彩)를 고 소재 면에 도 생  실감  느낄  있는 재료를 취해

다.11)

9) 재경, ｢18  조  단  명말청   인지 양상｣, �동 � 54집, 동

회, 2013.

10) -소 ·소품   연 간  일에 불과  에 쉽사리 들  있고,

 그것  인해 가  사고를 갖는 지경에 이를  있다. 히  천주 과 

양명  이데 를 면 시키고 있 에 솎 내  쉬우나,  그것  

폐   있는 장 를 내장 고 있  이다. 특히 소품  양명좌  사 를 내

장 고 있 면  상  복귀를 통해 계  구체  검토함 써 이  

주 를 해체 에 이른다. 강명 , ｢ 체  국가 ｣, � 과 경계�, 과 경

계사, 2001, 126∼129쪽.

11) 회, ｢조 후  소품  행과 쓰  변모｣, � 국 연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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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역시 고 가(古文家)들이 다루  체에  벗어나 소품과 같  

체를 고 있다. 그 다고 조  사 부가  익힌  사상

과 체 ⦁이  다 벗어 지지는 못 다. 체 써 어느 도 변 를 

시도 나 그러  향이 다분히 조 이라는 틀  깨고 명  

횡(專橫) 었다고 보 는 어 다. 소품  18 에 등장  새 운 

 경향  일단이나 사조(思潮)  보는 것이 당  것이다. 본고가 지

향 는 는 효  소품 이나 소품체  특징  다루고자 는 것이 

니라 단지 그  경향  언 는 것일 뿐이다. 요컨  효  

 소품  특징  고 과 립 는 개 에  이해 어야 다. 존  

습과 체 를 벗어나 새 운 태   획 고 작   효  

체  인용해보자.

가 상에  잘 다고 일컬어지는 자들  보니 그들  걸 면 스스

 ‘古文’ ‘고 ’ 외쳐 니다. 지  사람이  고  합니 ? 古人   시

에도 고  있었지만 고인  어  일 이 것  좋 고 지  것  싫

어 여 지  사람들처럼 字句  꺼 에 힘써 그 슷 를 구해 히 

自好 나 구 면 구   슷해지지 는 그러  일  했었습니 ?

미  허목  性癖( 벽)이 것  좋 여 文  지 에 典謨(� 경�)가 

니면 지 고, 詩를 지 에는 雅頌(�시경｣)이 니면 지 습니

다. 그  집  보면  가소 운 것이 많 니 … 단지   活氣

도 없 과   眞意도 없  볼 뿐이니 사람 가운데 가 없는 이는 

나 인 이요, 장 가운데 진 가 없는 것  거짓 일 름이니  지

에 어  나 인 ⦁거짓  겠습니 ? 이것  는 마 속  민망히 

여 고 탄식 여 습니다. 그래   지 에 시라도 이  같  것이 

있 면 놀라 워 여 마  농부가 잡풀  버리듯 니 라리 

속 망  거짓  감히 지 습니다.12)

회, 2001, 108∼109쪽.

12) 沈魯崇, �孝田散稿�, 7冊, ｢興愼生(千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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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는 효 이 1798  신천능(1764∼1803)이라는 경상도 거  출

신 인에게  것  그는 울에  효  집에 식(寄食) 며 과

거를 고 있었다.13) 효 에 면 지  이나 좀 쓴다는 자들

 늘날   시 고 지 고 에 경도(傾倒) 어 있  지

다. 고인(古人)이 과연 그 시  짓 를 싫어했다면 지 껏 해 내

는 명  만들어낼  있었겠는가 역 며, 그들이 지  허목과 

같  자들처럼 진 (眞意) 없이 답습 는 고 에만 힘썼  리 만 다

는 날   고 있다. 늘날  고 이라는 것  고인이 살  당

시  새 운 이다. 그것  그 시  새 운 신과 이 담   

이다. 그러나 늘날  장가들  그러  생각 없이 그  인들  장

 앵  새처럼 베끼 에 여 이 없다. 라  지   나 인

이고 거짓 에 불과 다고 명 다. 그러므  효  자신   지 에

는 고  라 지 며, 히  그 자구(字句)  꺼 를 본  

워  짓는 데 가장 경계 는 라고 명 다. 그리고 이 편지  말

미에  효  “고상  체 말고 낮추십시 .”라 며, “ 직 지  사람  

고  해 는  며, 고인  스스  고  다고 생각 지 

다는 것  신다면 좋  에 거  가 워질 것”이라 당부 고 조언

다. 이러  효   다  작품에  보다 구체 다.

“사람들이 강산에 르 를 좋 는 것  당귀나  좋 는 것과 

같  모  명  좋 는 것이다. 사람  시 에는 계가 있어  

에 라도 리 볼  없다. 그들이 어떤 , 어떤 산이라고 가리키는 

것  단지 이 손가락  가리킨 것  라  것일 뿐이다.” 이는 감사 

임규가  말이다. 농  �동 �에 실  있는데, 임규가 당귀나  

지 에  말이었다. 임규  말  어  그리도  막 ? 시  

계도 원래 리 보고 가 이 보는 것이 사람마다 각  다르고, 식  편

13) 심노  신천능과  가 이  뿐 니라 역사 도 함께 편 는 

계획  갖고 있었는데 일  요 자 몹시 통해 다. 진,  ,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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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도 좋 고 싫어 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 내가 고 싶지 

고, 보 고 싶지 다고 해  천  사람들  입과  같게 만들 고 해

야 겠는가? 당귀나  내가 매우 좋 는 식이나 쉽게 얻   없고,

 내가 보고 싶  곳이나 매번 를  없는 곳이다.14)

이 에  효  농   �동 �에  임규  말  인용

여 편향 인 사고   지 고 있다. 효  “사람들이 강산

 당귀나  좋 는 것과 같  모  명  좋 는 것”이라는 

임규  말에 해, 사람  시 이나 식 도  각  다른데 그것  시

  자  규 짓는 생각  그릇  사고라고 지 다. 군가는 

강산  좋  도 싫어  도 있고 당귀나 도 마 가지이다. 그런

데 그것  구나 좋 며 욱이 명  이라 규 짓는 사고(思考)

는 상  생각과 상황맥락․입장 등  이해 지 못  자  심  사고

라는 것이다. 일원  사고  획일  다양  사  시각  해 는 

동인(動因)이 다. 그런 미에  고 (古文)에  집 이나 입견  

에  어야  상인 것이다. 이러  효   동시

 작가이자    연  지원(1737∼1805)  상 주  시각

과 조우(遭遇) 다. 고  시각에 사 잡  사  재단 는 사고  

험  면 게 개  연  이른  마귀 15)이 그것이다.  

식견  요컨  내가 본 사실과 나는   없지만 다른 편에  보이는 사

실  사이[中]에 존재 며, 시각에 라 달라 보이는 즉 상황에 라 

동 는 사실  ‘나  타자가 공통  여 는 인식’이라는 지평  장

 낳는다.16) 뿐만 니라 �燕巖集�(연 집)에 도 동일  생각  읽어

14) 沈魯崇, �孝田散稿� 34冊, ｢自著實記｣, <聞見外篇>

15) “‘ 마귀가 검다’는 생각  가진 이는 검   속에 들어 있는 푸른 과 붉  

볼  없 며, 나 가 외  자  에 맞추어 재단 고 단 해 버린다. 그  

인식  에 이  결 인 원인  본 것이  이다.” 朴趾源, �燕巖集�

卷7, ｢鐘北小選｣

16) 이경구, ｢조  후  주변 인식  변  소통  가능  –18  연행 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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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있다.

‘古’를  今  본다면 今이 속 지만,  사람들이 운  

역시 ‘ 나  今’이었다 … ‘今’이라는 것  ‘古’에  에 일컫는 것이

다.17)

주지 듯, 연  당  탑 라 불리  주변인들과  를 통해 연

행담  자주 했  뿐 니라, 단 히 통  속  계  간주 었  

 실체를 실  경험  장본인이다. 그러  경험  사  복  마

는 계  작동 며 시각  상 를 가능 게  것이다. ‘  

사람들이 지  고 (古文)  지  今( )과 다름이 없다’는 연  생

각 ,  신천능에게 보낸 편지에  담  효  생각과 사 다.

인이라면 당 과거에 연연  것이 니라 ‘지  재’  에 힘써야 

다는 것이  그것이다. 연  생각이 효 에게 어떠  경  향

 미쳤는지 구체  인 고자 는 것  니다. 다만 당  범

 깨고 독특  쓰 를 구사  재야  인들이 갖고자 했  장

 일단(一端)  살펴볼  있는 자료라   있겠다.

2.2 자기 고백과 성찰의 문학[진솔성․眞意性]

효    다른 특징  진솔함에    있다. 그는 를 미

 는 조  사 부  에  벗어나 자신  주  있는 

그  드러내는 자  고   보이고 있다. 일  인들  

자 식에는 식주  일상사  감각  는 잖고 고 스러워야 며,

지식과 양  과시해야 는 에 는 모습  감추어야 했다18) 자

를 심 -｣, �개 과 소통� 3 , 림  림과 원, 2009, 112쪽.

17) 朴趾源, �燕巖集� 卷7, ｢鐘北小選｣, <嬰處稿序>

18) 감각  쾌락   것이라고 간주  조 에  효  거 는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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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과 이 이었  사들에 해, 효  쓰 에 나타나 

자  고 과  솔직함과 진솔함  어 나라 다. 지식인  체면

이나 일체  고고함  벗어 지고 체를 욕망  자신에 해 이 게 

힌다.

욕이 남보다 지나  면이 있었다. 열 다  살부  른 여  살 지 

거  미  듯 종해 마 면 가망신  지경이었다. 심지어는 생들과 

놀  좁  골목이나 개구 도 가리지  남들에게 손가락질과 웃  

샀고, 스스 도 독 게 했지만 내 그만 지 못 다. 그 도면 

욕에 진 탓   마  병이 생  법도 다. 처 에는 이  

돌 지 못  듯했 나 내는 범 게 연연 는 마 이 사라 다. 생

집에 자주 출입 다는 좋지 못  소리는 면 지 못 나 이는 억지  

어   있는 것이 니다. 생에 진 것  에  것에 불과 고 마

 쉽게 동 지 다.19)

 자료에  효  욕에  집 이 열 다  살부  20 간 계

속 어 종  어 가망신  지경에 이르 다고 말 다. 생집 출입

이 잦  자신  힐난 는 웃 과 손가락질에도 불구 고 그것  자

  없는 질  것이었  주  없이 힌다. 그리고 그것  어떤 여

  생에게 특별  마 이 있어  이 니라 그  체를 

갈망했  것  그 소회를 어놓는다. 효  이처럼 스스럼없이 자신

 욕이나  종  실체에 해   남 고 있다. 규범 있는 

양 가  자  보  드   해체이다.  도  경계 부

 벗어나 감각  쾌락에 탐닉  자신  고 있다. 이 같  솔

직함  효   통 는 근간이 는데, 본래 그가  쓰고자 

 쾌락  추종이란 굴 를 쓰  쉬운 ‘미각’에 해 도 탄없이 다. 자료 

소개  작품 분  회(2015) 조.

19) 沈魯崇, �孝田散稿� 33冊, ｢自著實記｣, <性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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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본 인 목 과 도  연  에 주목  만  이다. 다  

자료를 조   살펴보자.

럭 나라도 같지 면 사람  본모습과 다르다. 그림도 그러 데 

 사람  히 사   있 ? 그러나 그림  그 내지 못 는 것  

이 그 내 도 다. … 나는 어 부  상 를 좋 해 공만 만나면 

상 를 그 달라고 졸라 다. 몇 명  가를 거쳐 십 本  꾸어 그 나 

나도 닮  것이 없어  풀에 지쳐 포 고 말 다. 그림  그 낼  없

다면   에 없다. 이라면 굳이 남  손  릴 요 없이 라

리 내가 직  써  후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낫다. … 그림이 나  도 

있고 이 나  도 있 나 사실  드러내는 에 는 이 그림보다 분명

히 낫다.20)

 자료에  효  그림과  며, 상 는 럭 나도 

같지 면 사람  본모습과 다르다고 힌다. 그러나  그림이 그

내지 못 는 것    있고 그것  남  손이 니라 자  자신에 

해  구체   있  것이라 명 다. 상 가 었든 이나 

집이 었든 결국 주체  실체를 명 히 리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효

에 르면 그것  남에 해  구 는 것보다는 히  나에 해  

 명해질  있다. 에  것  욱 그 다. 냐 면 타인에 

 나   (자타간 ) 어떠  계나 이 에  그 본 이 색 거

나 가감   있 나, 스스 가 히 다면 그것   사실에 가

게 다는 것이다. “ 이라면 내가 직  써  후  사람에게 신뢰를 주

는 것이 낫다”는 미가  이것이다. 그리 여 자신  실체를 (  

매개 ) 사실  보여주 면, 그  조건  당 진솔 게 자신  

진 (眞意)  자  일체를 탄(忌憚)없이 여야만 는 것이다.

20) 沈魯崇, �孝田散稿� 33冊, ｢自著實記｣, <傷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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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효   자료에  보  것과 같이 욕에 해 지도 스스

럼없이 히고 있었  것이며, 신변잡사    편집증  

남 써 �효 산고�  같   에 지 이르게  것  보

인다.

2.3 비정통, 비 통의 인물 형상

효  조  통  권 를 갖는 당송고 처럼  상이나 

식  일  범주를 르 보다는, 그런 규범과 범주를 벗어나 통,

통  인 과 사실들  사 다.21) 이 언  효 이 �효 산고�

에  과거나 당  존  만  인 들에  (治績)   

지 다는 미는 니다. 다만 본고는 효 이 당  권  핵심인

이었  국 , 종 , 심 지, 귀주 등과 같  노 계 벽 (僻派)  

 농단  신랄 게 고 고 있 에 주목 다. 곧 벽  쪽 객에 

 사는 단지 상  인 만 주 를 삼  뿐이지, 그 행 에 있어

는 어떤 구보다도  열 고 추   없  드러낸다. 이것  

효 이 통, 통  갖는 이른  주  인  공 (功績)  

는 식과 조 다. 효   향  �효 산고�에 나타난 여

 상  식  미를 고 는 요체가 므  이에  언  다

 장에   다.

리 면 �효 산고�는 인들과 동시  여러 인 들  일 를 모  

그  시 (是非)를 가리고 있다. 핵심  통 이나 통  갖는 

인 들과 동등  범주에  ‘ 통, 통  인 들  공 ’  다루고 있

다는 이다. 다   통해 인해 보자.

21) 회(2007)는 조  후  산   작과 에  생  주요  변  

“1. 통과 통  권 를 부 는 태도, 2. 새 운 장  시도   법  다

양 , 3. 소 과 희곡 감상  취향”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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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는 인재가 많  신분이 낮  역 들 가운데에 도 재주  지 가 

특출나고 임 변과 지가 뛰어나 나라   에 놓고 나라

 를 드높인 인 들이 있었다. … 지 추부사 헌 부자는 역 들 가

운데에 도 뛰어난 인 이다. 조 임 이 국 사신  견   헌이 

통역  맡 다. … 국 사신  원래  잘 마시  소 이 자자  

라 조 임 이 그  작에  견 지 못  염 해  신 꿀  진

상했는데, 사신  취 고 조 임  취 지 다. 사신이 이를  

고 조에게 잔  꾸어 마시자고 다. 나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어

  몰라   헌이 임  잔  들고 사신 쪽  가다가 일부러 

어  잔  엎어버 다. 조는 사신에게 실 를 범했다고 질 며 

헌  에 가 어 죄를 다스리라고 명 다. 사신이 사  말리는 람에 

명  거 었다. 그는 이 게 임 변에 능 다.22)

 자료는 역 (譯官)이라는 신분이었 나 훌륭  자질  지  

헌(表憲) 부자(父子)   일 를  것이다. 주지 듯 역  

사 린(事大交隣)에 있어 통⦁번역 등과  업 를 담당  리

 인  인 이다. 이들  행 실 뿐만 니라 지식과 경

에 도 뛰어난 량  보이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 고 조  사

부들  통상 신분  이를 견지 며 역  (下待) 는 것이 일

이었다. 효  역시 역  ‘상역지천[象驛之賤]’  여 고 있 나,

“그 재주나 지 가 빼어나고 임 변과 지가 뛰어나 나라   

에 놓고 나라  를 드높인 인 ”에 헌이 있  힌다.

헌  조 임 이 사신  견   통역  맡 는데, 곤경  처지에 

진 임  해 지를 여 어 움  모면 게 다. 천자  권

 행 는 사신과  견  ⦁외  등 요  국가 간   

나이다. 당 신뢰를  해야 마   자리에  자칫 그 신

22) 沈魯崇, �孝田散稿� 34冊, ｢自著實記｣, <聞見外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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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깨어질  있는 일 즉  상황  역   명이 해결  것이다. 사

신과 견 는 자리에 함께 했  어떠  구도   없었  일이다. 이

어 효  헌  들 (表廷老)에  행 도 다 과 같이 

다.

헌  들 가 주에  국 사신  는데, 사신이 매우 거만

다. 사신  행  면  “ 행 껍질 속에 푸른 돌이 어 있 ”[銀杏甲

中藏碧玉]라는 구  구  어  원 사에게  이어  지어보라고 

다. 가 즉 에  “  껍질 속에는 주사가 있 ”[石榴皮裏點朱

砂]라고 꾸 다. 국 사신이 크게 놀라며 “통역 이 이 도이니 원 사가 

어떤 일지  만 다”라고 다.

거만  사신  갑작스러운 구(對句) 요구에도 역  는 주

지 고  량  다. 일개 행원에 불과  통역 이 사신  

맞이 는 높  벼슬  원 사(遠接使)  역  신 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효  임 변   식과 에도 뛰어난 소양  갖추고 

있는 역  모습  재조명 고 있다. 주  인 에 해 사 고 있는 

 나  일 를 살펴보자.

감 장  몇 명이 겨울에 에 들어  잣골  지나다가 집집마다 

 에 꿩 이 북이 여 있는 것  보 다. 늙  장  나가  장 에

게 “꿩 에는 독이 있지. 이 늙 이가 지 껏 꿩 이 많이 여 있는 집 이 

3  동  편 히 지나가는  본 이 없어”라고 다. 이듬해 우진 사

건23)이   동 가 내 쇠락 고 말 다. 나  외  일몽 생  일

23) 우진(金宇鎭, 1754∼?): 1779 에 도가 국 (洪國榮)  조가 후사가 없자,

조  동생 언군 인(恩彦君裀)  들 풍군 담(完豊君湛)  후사  삼 다 

마 에 들지 는다 여 역죄  몰  살해 게 다. 이  평소 담과 여 

그  인  를 보내 도운 사실이 뒤늦게 가 어 담  역모  , 추

국(推鞫)  고 주도에 리 었다. 1791 ( 조 15) 부 상  당 여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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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 에 사람  죽이는 날카 운 건에는  가지가 있다. 첫째는 좋  벼

슬이고, 째는 름다운 여인이며, 째는 돈이다”라고 말 셨다. 감 장

 말이 생  말과 같다.24)

이 자료에  효  미천  신분  감 장 이지만 그 견지명(先見

之明)에 있어 는 나  외  일몽(一夢) 이규상25)(1727∼1799)과 다를 

 없다고 회 다. 일몽에 면 사람  죽이는 날카 운 건  벼

슬․미색(美色)․돈인데, 이것  늙  감 장 가 재  고  상징

인 미  꿩 과 상 다. 감 장  신분이  천 다 나 여

항  돌 다니며 축  식견  인간사 각양각태  복  지  

 있게 다. 늙 이에게 인 인생   이나  고양  

인들  가르침과 법  다르나 날  내다보는  본질  같다.

이처럼 효  잣거리  그  그런 범부  언이라 부   있는 

늙  감장  목소리 지 놓 지 고 게 포 다. 뿐만 니

라 �효 산고�에 는 인(武人)이나 노  등에 이르 지 범  범주

에  벗어난 다양  인 들  모습  상 다.

이상에 처럼 효  통, 통  인 들에 주목 고 있 며, 같

 맥락에  ‘여 ’들  삶에 해 도 주목 고 있다. 욱이 조  남

존여 (男尊女卑)사상  사회 이 나 도  강조 었 에,

여    규범(規範) 에 놓일 에 없다. 본고가 집 고자 

는 �효 산고�에 나타난 여  인  상  식  특징 등에 해

는 다  장에  보다 구체  분  다.

났다가 상(治喪) 후 동(喬桐)  이 었다. 1830 ( 조 30) 손자 

(兢昌)  탄원  신원 어 그 작이 회복 었다. � 국민족 과사 �

국 신 연구원 DB.

24) 沈魯崇, �孝田散稿� 34冊, ｢自著實記｣, <聞見外篇>

25) 산(韓山) 이사질(1705∼1776)  맏 들  태어나 평생 벼슬  지 고 시  

작과  연구에 종사했다. 집  �일몽고(一夢稿)�  �병 재언 (幷世才

彦錄)�이 다. 이사질  가 효  어 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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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  상  식의 특징과 그 의미

�효 산고�에 나타난 여 들에  사는, 남 작가인 효  시 에

 여  상  것이다. 라  ‘여 주체’  이야 라 보다는 효

 명시  남 자에 해  여 이다. 2장  분  통해  살펴보

듯이, �효 산고�는 실  구 는 소품  특징   자

 고  식이 강  집이다. 자  권 가 작가  권 에 종속

다는 것  상  , 그 여 에  시각  계가 나타날 에 없

다. 뿐만 니라 여 주체  여  목소리를 면  읽어내는 것 ,

이라는 남  주도   에  연 인 약  갖는다.

그러므  본고에  다루고자 는 여 이란, 여  주인공  상

지만 작품에  자는 여 자가 니며 실 그  여 이라고 보

 어 운 여 이다. 극단  말 다면 어떠    구 이

라도 ‘언어  재구 ’   ‘ 실 그  여 ’ 보여주지  

이다.26) 다시 말 면 �효 산고�에  여 , 효 이 구 고자 

는 것 즉 어떤 실체  진실  드러내  해 택  여 이다. 본고가 주

목 고자 는 것  효 이 택  여  구이며 그들  통해  엇

 상 고자  것인가를 히는 데에 있다.

다  자료를 통해 효 이 상 고 있는 여 에 해 구체  

살펴보자.

갑인 (1794) 6월, 나는 주도  부  러 가   이진(梨津)에  

십 일 동  다 다. 놀  시골 이웃들과 모여 구경   열

 살 는 어린 소 가 평상복 림에 해쓱  얼굴  티  풍 는  

남 들 사이에 여  있었다. 그 용모가 이 나듯 돋보여  사람  마

 들어 놓 다. 내가 라고 여 몇 마  나 다가 떡이랑, 엿, 생  

26) ․  외, ｢ 처 다시 읽 ｣, �열상고 연구� 32집, 열상고 연구회,

2010,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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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를 주고 그 에 해 어보 다. 본진(本鎭) 소속  이라

고 답 는 그 태도나 짓이 고 사랑스러웠다. 그 후 는 놀

이 없는데도 날마다 소 가 다. 어느 날 갑자  허리춤에  작  종

이를 꺼내 시를 써달라고 다. 내가 “시는 엇 고?” 자, “가지고 

있 면 좋  것 같 요”라고 에 충 써  주었다. 주도에 갔다가 

돌 는  해월루를 거쳐   에 이진에는 다시 가지 다.

그 일  마득히 잊어버 다. (1798) 여름 내가 남 에  근 고 

있    사람 이라는 자가 만나 를 청 다. 불러  보 니 

시폭(詩幅)  면  그 소  라 라며 함께 다고 다. 나는 그 

말에 마 이 움직 나 다시 생각해 보 다. ‘포구  추  어린 소 가 

시를 달라고 고 4  다 다가 천리  다 천 에 보  드  

이니  얻  어 운 사람이다. 그러나 얻  다  감당 란 얻  

것보다 어 우리라. 라리 스스 에게 를 끼 느니 거 해 보내는 것이 

낫다. 거 해 보내 면 굳이 만날 요는 없겠다.’ 이 게 단 고는 내 

만나지 고 노잣돈  마 해 돌 보냈다. 돌 가신 부 께  들 시고 “

가 단해 결  것  내 구태여 잘못했다고 겠느냐마는 가 그 일  

 각 게 처리했구나!”라고 셨다. 그 뒤에 이 일  게  사람이 

내게 남  연모 는 마  버 다고 했고, 심지어 늙도  이룬 것 없는 

신 가 직 그 일 탓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말  여자  원 이란 것  얄

고 속  소견이 는 나 지  생각해 보면 간간히 후회 는 마 이 없

지 다.  우스운 일이다.27)

이 이야 는 효 이 주목사  있  부  심낙 를 러 남행 에 

르  , 이진[지  라남도 해남 군북평면 이진리]에  연  를 

십 일째 다리며 있었  일  회고 며 쓴 것이다. 이  효 이 

놀 에  소일거리  시간  보내  , 어린 소 를 만나게 고 그 

27) 沈魯崇, �孝田散稿� 33冊, ｢自著實記｣, <藝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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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가 날마다  시폭(詩幅) 써주 를 요청 다. 이후 그 일  잊고 

있었는데, 4  뒤 소 는 그  라  함께 효 이 근  남

 다. 효  소  에 감복 지만, 면 지 고 노잣돈  

마 해 돌 보낸다. 이를 고 버지나 주변 사람들  어린 소  연모

를 버린 것에 해 인 이 없는 처사라고 나 라며, 그  원  

인  인과 보  효 이 이룬 것이 없게  것이라 다.

시간이 러, 효  역시 어린 소  마  주지  것이 후회

스럽다고 다. 효  이러  후회는 소  진심어린  헤  주

지 못  것에 타 움일 것이다.  편 는 달리 욕에 해 심

취했   2.2장   상 해 볼 , 그 후회는 어린 소 를 

향  체  욕망  후회라고 볼 도 있다. 그 본  “(소 를) 얻  다

 감당 란 얻  것보다 어 우리라. 라리 스스 에게 를 끼 느

니 거 해 보내는 것이 낫다.”라는 구 에  여러 각도  명   있  

이다. 그 다면 효  여  단지  매개  상  여겼  것

일 ? 워지지 는 체  갈망  소진시킬  나  상이었  뿐

인가? 그러나 곧장 결 에 이르는 것  잠시 보 고, 다  장에  효

에게 상  다른 여 들에 해 도 좀  살펴보  자.

효 이 상 고자  여 들  실체를 살펴보는 데에 여  생 계

28)(1736∼)에 해 언  미 운 자료가 있다. ｢계 ｣(桂纖傳)  

효 이 가 (歌妓) 계  불우  인생  이야 를 듣고 그 자리에  

 그 를  해 지어  작품이다. 이 작품  (專)  일

인 구조, 즉 인 부+ 논평부  단 게 어 있지 고 작품 후 에

 인 (人定記述)과 논평이 잡(錯雜) 어 있다는 식상  독특

 특징  가지고 있다.29) 일  (傳)이란, 후 에 귀감이  만

28) 18  약  인(藝人) 집단인 이 춘 그룹  일원   있다.

29) 진(1997)  이 작품  인   3단락  나 고 이 게 요약 다.

1단락: 계  노래를 고  경지 지 이르도  가르쳐주고  그 가 취  그 

높  ( )  진  이해  이 보  만남과 그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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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생  업   통  사   이다. 그 다면 

효 이 일개  생  ‘ ’에 입 여 일 를  만큼 가  있다 

여  이 는 엇일 ? 이  ｢계 ｣에 는 인  이후 이어진 계

과 효   그리고 논평 부분  분 해 보  다.

사  여름 내가 우상 에  요양  고 있는데 루는 계 이 나귀를 

타고 했다. 그   나이가 62 는데도 리도 지 고 말도 

게 여 운이 다. 자신  평생  얘 다가 득 추연히 말 를,

“내 십 평생  살며 상  많이 게 었습니다. 상사는 즐거움

이  가지가 니었  부귀는 거 에 잊지 습니다. 가장 얻   

없었  것  진  만남[奇遇]이었지요. 내 어 부  이름이 나라에 퍼

 불어 노닌 이들이 다  인과 걸이었습니다. 들  스러

운 택과 황  단  내 마  맞추 했지만 힘쓰면 힘쓸  내 마

 욱 맞지 게 었 니 번 떠나니 결국 다  지나는 사람일 뿐이

었습니다. 이공이 일 이 말 시 , ‘지  상에는 장부가 없 니 는 

내 불우 다가 죽  것이다’라 셨 니 이 말  그 재주  명함이 

나만  이가 없  이른 것이 니라 만남  어 움  이른 것입니다. 그

   공  말 이  그럴 것이라고 여 지 습니다만 지 에 

 보니 그 지  것이 없었 니 공께   신통 셨습니다. 그러

나 가 슨 말    있겠습니 ? 지난 역사를 살펴보건   만난 

이가 몇이나 었습니 ? 내  만나지 못 지만 그래도 떠나 자  

는 있었 니  만나지 못 고도 떠나지 못해 내 버림 지  자는 

심  . 2단락: (性的)․신분  질곡과 지 (知音)  죽  야  심

 갈등과 고통 속에  결국 노래를 버리고 강원도  산  들어가 불  

마  달래며 자신  새 삶  개척 는 계  모습이 . 3단락: 권귀(權貴)

국  부름  ‘거  베 마에 짚신 신고 나 과 버  며 산과 강  가

’ 그  자  구가는 좌 . 이후 국  몰락   신분  벗어난 당

 풍 장자 심용  집에  새 삶  꾸림. 그 는 자신  집  산 에  마

여 돈독  신  마  달래며 보살과 같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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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심 이었겠습니 ? 불 에 삼생 도  이 있 니 가 계  

행 면 내 에는 만날  있  것입니다. 그 지 못 라도 여래  귀  

것만  족합니다”라고 말 고는 강개 여 울 울 다. 나  크게 

탄식 다.

 자료는 계 이 작자인 효 에게 직  언  내용이다. 요약해보

면, 계  어린 시 부   이름나 다양  이들  만나 부귀 는 

릴  있었지만, 얻   없었  것  ‘진  만남’이었다고 토 다.

생이라는 신분  계는 그 를  남 에게 속(隸屬)   없게 만

든다. 그러  맥락에  그 가 가진 재 (才藝)  출 함   진  

만남  어 게   있다. 그러나 계  그 ‘만남  어 움’  자신만  

가 니라 지난 역사에 도 지속  다고 시킨다. 에 

그 가 미 는 진  만남이란 생이라는 신분에 해 만남이 

 에 없는 남 이나 부(匹夫)가 니라, 자신   주는 진

 지우(知友)․지 (知己)를 염원 는 것  여야 다. 그러

므  계  “내  만나지 못 지만 그래도 떠나 자  는 있었

니,  만나지 못 고도 떠나지 못해 내 버림 지  자는 어떤 심

이었겠습니 ?”라고 며, 자신보다도  못  이들이 있  히  

히 여 고 있다. 이는 계  언  뒤에 이어진 효  (議論)에

 구체 다.

! 날  걸  이들이 스스  그 임  만났다 생각 여 부귀에 처

는 것  그 지 니 내 명 는 없어지고 일신  욕  입어 천  

웃  당 니 들  어  이른  ‘만났다’는 것이  ‘  만남’  님

 지 못 여 내  스스  면  못 는 데 지 이르러 도 히  

거리며 연연해 면  부귀를 잃지  몸  버티면  근심 는가!

어떤 이는 거  보  듯 지만 그 몸이 떠나지 면 부귀  라 잃

게   지 못 니 어  탄 지 리 ! 직 부귀에 부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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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   몸 자립 여 만나지 못 면 그 고 만나면 행 리니, 그 만남

도 진실  래 행   없는 것일진   만나지 못 들 어  근심 리

!…30)

효  계  이야 를 듣고는 진  만남에 해 이 게 논 다.  

만남이란, 구나 라는 이지만 얻  어 운 것이다. 사람 사이  

계는 여러 면에    있다. 그러나 그러  계 속에  우(奇

遇)를  해 는, 진  그들 사이  이 맞 야 다. 여   

상징 인 미가 다. 지만 이는 상황에 라 달라질  있는 가능

 내포 고 있다. 사 부  효  입장에  생각해보자면, 진 (眞

意)가 맞는다는 미는 우  군신(君臣) 계  집약   있다. 컨  

조 에  국  운 해가는 신 는 임 부  그가 실 는 가

나  인 고 택 었 에 이른  ‘만났다’라   있다. 그러나 신

가 지향 는 본래  가 가 엇이었느냐는 그 스스 가  에 없

지만 편 는 언 나 변   있는 것이다. 그것  부귀나 명 일 

도 있 며, 일 도  그 이상  어  신 이나 이상향  

일 도 있다. 존  가  자신이 처  상황에 라 역동  

다. 여  핵심  가 나  그 본질  주느냐이다.  만남

 나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는 내가 잊고 있  것   

도 있다. 어떤 미에 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지만 작 나는 

모르고 있어  그 나  진가를 일깨워주는 것이  만남일  있다.  

그러  만남  양자에 모  시 지가 어 상 보 이게 다. 지만 

실에 는   이 합(合) 여 잠시 ‘맞 다’라고 생각   있 나,

그것  지  어 운 상황  맞는다. 그 에 진  만남   어

운 것이다. 에 진  만남에  갈망  계속 는 것이며 고  

막 고 회자 는 것이리라.

30) 沈魯崇, �孝田散稿� 7冊, ｢桂纖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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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계 이 쟁 고 효 이 논(論) 고 있는 ‘진  만남’  ‘友

道’(우도)  맥락에    있다. 友道(우도)  핵심 , 사람과 사람이 

 信義(신 )를 지  나가면  상  른  인도 고 가 

람직  향에   꾀 는 것이다. 실  이 ‘우도’는 붕우 계

는 이고 군신(君臣)․장 (長幼)․사 (師弟)․부부(夫婦) 등 모든 

인간 계에  통용   있는 개 이다. 그러나 직  계를 시 는 

조  사회에  이 같  평  계를 시 는 담  다소 축 었

 것이 사실이다. 조  지 신분  , 나이  이를 나드는 

우  계 자료가   것도 이러  양상과 계 다. 그러나 18

 면  이른  소외  지식인, 진  지식인  심  우 에 

 논 가 해지는데, 그 경에는 능  있는 인재를 주지 고 

부조리만이 횡행 는 태에  지식인들  우울  고뇌에 있다.31) 당

 간  분열과 쟁(政爭) 속에 많  인들  지  내몰리거나 

억울 게 희생당  일 다. 이런 권  쟁 에  소외   

인이  효 이다.

잠시 효  이  살펴보면 이 다. 부  심낙 (1739∼1799)는 

인 명 가 출신  지식인  큰 벼슬  지 못 나 노 계(老

論系) 시 (時派)에  핵심 인 인 이었다. 질  강개(慷慨)함  벽

(僻派)  립에도 타 지 고 강경  노  이 었다. 효  조 

사후 벽 권이 립 자 사망  부  죄가 연좌 어 경상도 장

(機張縣)  었다가, 벽 가 몰락  뒤 해 (解配) 었지만 계 

요직에는 좌 지 못 고 지  다. �효 산고�에 는 부

  쟁 과  목도 고 부조리  계  실태를 고  내용도 

루 낼  있다. 에  계 이 벽  심이었  국 에 해 

인 자  항했  것  일 32)  다룬 것도 같  맥락에 이다.

31) , ｢18  우도  ․사회  미｣, � 국고 연구� 8집, 국고 연구

회, 2002, 86쪽.

32) 주 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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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었지만 계  역시 벽 를 고 있었  인 , 이 고

 여 이었다.

생 계 에게 놓인 신분  계나 사연  곡  진  만남  어

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 고 계  지우를 염원  자신  삶  회

고 고 내 에 그를 만나  해 임없이 자립(自立) 고 있다. 효  역

시 불우  상황과 처지에 놓이 는 마 가지이다. 벽   모략

 지를 고 해  후에도 계 진출이 어 웠다. 그것  임

이나  동료  같  지우(知友)를 얻지 못했  원인이 다.

이  효 이 계  택  이 가 도가 분명해 다. 계  효  

생각   사체이다. 계  사회  낮  지 에 있는 여 이

며 군다나 미천  생임에도 불구 고 우도를 논 다. 그것  일개  

생도 고 소망 며 실천 는 것이다. 효 이 생  목소리를 통해 

상  핵심이  여 에 있다. 같  맥락에  노 (老婆)   다

 자료를 살펴보자.

노 는 훈도  남쪽 골목에 살 니 우리집과 이웃  곳이었다. 나  

모 께 인사를 드리니 모 께 는 그  궁함  불 히 여겨 자못  

잘해주었다. … “ 는  가운데 가장 궁  이  늘도 싫어 시고 사람

들도 천히 여 는 자인데 직 마님께  불 히 생각해 주시니 는 살

는 마님  손 이 어 드리고, 죽어 는 보살  손 이 면 이것  족

합니다.”라고 다. 내 어  를 억해보면 노 는 산사에   당에 

라 모 께 큰   후 짐  열어 송이  곽  내어 고는 ｢회심가

｣, ｢천 경｣  외우면  복 여 그  풀었다. 나는  어린 이 지

만 감동 어 들  만했다. 그 뒤  나는 이 인  내  맞 는데 내는 

불 를 주 좋 여 노 가 욱 득 여 말 를 “내 늙어 죽게  

에야 마님에게 귀 니 마님께 는 나를 좋 시 는 지만 불

는 좋 지  내가 스럽게 여겼는데 이  께  이  같이 불

도를 좋 시니 이는 연분이라 어  인  미   있 리 ?”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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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부  내를 ‘우리 ’ ‘우리 ’ 며 불 다. 내는 모  모

시고, 여러 시 ·동 ·첩 등  노  에 러  불경  외고 게(偈)를 

조리면  모  장 를 축원 니 웃 소리가 집 에 가득 다. 이리 여 

규 에 평소 거처   노 가 없 면 즐겁지 다. … 몇  뒤 내는 

병이 들었다. 노 는 내를 해 도했 나 병  독해 고, 내는 노

에게 상사(喪事)를 맡 달라고 부탁 다. 내가 죽었   노 는 산사

에 있었다. 내가 사람  시  부  리니 노 는 목욕재계를 고 몸소 

 어  여 망자에게 고 장 에 임해 입 는 불경  외면  

손 는 염  는데 노복들이 함께 지 못 게 했다. 장 를 르고 나

는 주에  지냈다. 내가 울에  마다 노 는 산사 부  과 과일

 들고 나를 는 내 손  잡고 목이 쉬도  통곡 고는 개연히 탄

식 여 말 를, “그 도   회  들 셨겠죠. 들  지 못

나 우리 부처님만   신답니다. 사람들  말 를, ‘ 에는 보

가 있 니  일   자에게 보답이 없  는 그 자손에게 보답이 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자손이 없  는 장  어 에  보답  는단 말입니

? 우리 는 평생 불법  믿었건만 자식 없이 죽어 내 보답도 없게 

었 니 불법  망  뿐이 군요. 그러나 는 니다. 그 보답  내

에 있 . 가 장  그  어지  함에  고취를 생각해 보

고는 개연히 놀라고, 이  겁  맑  복  리게 어 탈연히 즐거워

리니 지  그  통곡과 는 다만 에게 가  름입니다.”

이  효  집  래 며 모   내  각별 게 연분  맺  

불 신자 노 를 해 지어진 것이다.   구  다 과 같

다. 이  에는 노  시 과 불 에 귀 게  이 를 

다.  에 는 효  식구들에 얽힌 일  내  죽 과  

노  행  리고, 말미에 는 노  생몰(生沒)  리며 그를 논

(論贊) 다. 조 조에는 승  도 (都城) 출입이 법  지 어 있

었  에 노  같  사람들이 사 부가를 드나들면  사 부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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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불  연결시  주는 일이 많 다.33) 모  이웃에 살  곤궁

 노 를 잘 해주었고 그 에 감복  노 는 불 (佛聖)  가지고 

모  다. 내는 불 를 좋 에 노   게 지내고 

노 는 그런 내를 해 불심(佛心)  끼지 는다. 내  노  

계는 마   식구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후 내는 병이 들자 노 에

게 자신  상사(喪事)를 부탁했고, 노 는 심 껏 장 를 른다.

내가 죽  후에도 노 는 효  잊지 고  슬  다.

갑인 (1794) 남행 에 해남 사에  내  일  맞  불공  드

는데 나 에 울에 돌  노 가 내 일 일 에 죽었다는 이야

를 들었다. 실  지  임  18 이니, 그 가 태어난 종 경자 (1720)

부  75 이 었다. … 몽산자는 말 다. 회   망  것이

다.  노  이른  ‘ 과  보’는 우리 가에 도 언 나 명

료  변  없다.  일  행  자가 죽어 자손이 없  경우 그 보답  

베풀 곳이 없어 부득불 내 에  구 니 그 말이 그럴 듯 다. 그러나 

 고통이 생  에  보답이 님    없 즉, 이미 여  에

 보상  것이니  어   내 에  구 리 ?  요 , 원  가

난, 등  자식 없 이  부를 리고 많  들  가지고 있 면 도 

 지르는 자에 해 어떠 가? 즐거움   는 것보다  것이 

없고, 보답  내 에 구  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닭에 행 그것이 

 보요, 행 그것이  보라고 말 다. 그러니 노  같  이는 

운 보답   이가 니겠는가?34)

효   마지막에  노  생이 마감 었  리며, 그  

행  칭송 다. “즐거움   는 것보다  것이 없고, 보답  내

에 구  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닭에 행 그것이  보요, 행 

33) 진,  , 78쪽.

34) 沈魯崇, �孝田散稿� 7冊, ｢朴縕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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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보라고 말 다.”라 며, 행자(善行者)는 그 보답  굳

이 내 에  구  요가 없  것이라 명 다. 냐 면  행 는 

것 자체에  즐거움    있고 그것이 곧 에  보답이  

이다. 노 는 여항에  재 이라고 불릴 도  (賢淑)  자

며, 자신이 택(恩澤)  입  효  식구들  해 그 (善意)를 행

 자이다. 특히 내  내 사후  나에게 지도 신 (信義)를 버리

지 는 노 는, 효  여  ‘ ’(傳)  입 시키 에 충분  자

질  지닌 자이다.

그런데 이  노 를 린 이지만, 작품에  노  실체를 구

 해 내  계가 상당 부분 여 사 고 있는 이 특

이 다. 내  얽힌 일  일 들과 내  죽 과  부분에 는 

(노 에  이야 보다) 히  내에게  가  듯 다. 효

 내  이야 를 조   해보자.

신 (1788) 여름에 버지께  귀양  가셨다. 어 니께 는 병이 드

셨는데 양 고 약  마  이 막막 다. 마침 조운(漕運) 는 

철이라  조운 (漕運船)이 분 (分倉)  시행 느라 (情債)  라

는 이 십 포 다. 당시 린 공이 조 를 맡고 있  라 말 

마 만 면 그   얻   있었다. 그래  내 이 에게 상 했

니 내가 “  니다.  십 포 는 몇 개월 에 버티지 못합니다.

 가 승에게 청탁 는 짓과 몇 달  이 없는 것  견 보 요.

그 경 과 득실이 어떠 지요?”라고 다. 내가 부 러워 사과 고는 그

만 고 말 다. 지 도 언가 이득  볼 일이 없  는 생각이 들 면 

당시  일이  마 에 떠 른다. 내는 내게 임  보 는 어진 

이자 힘  승과 같  존재라 해도 지나  말이 니다.35)

35) 沈魯崇, �孝田散稿� 33冊, ｢自著實記｣, <藝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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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 이 모  약값 마  해 분  이용해  청탁

고자 했  일 이다. 재 는 것  이 같   일  효  자 결  

것이 니라, 내  상 고자 며  그 조언에 감복 고 있다는 

이다. 내는 지  어 움  시  모면  해 명분  버

리고 손쉽게 이익  추구 는 것  람직   모습이 니라며 일

침  놓는다. 효 에게 있어 내는 지속  귀감이 는 존재이다.

그리 여 효  내를 “임  보 는 어진 이자 힘  승과 

같  존재”라고 다. 효  내 주이 에  들  살펴보

면, 그 는 마 과 행동이 어질고 른 존재인 듯 다. 내를 고 “평소 

과 여 능  듯 보 지만 천 이 지 롭고 이 에 며 말도 조

리 있게 잘 니  뛰어남  드러낸다.”고 사 다.36) 이 는 조

용  품  지 지만 사리분별이 뛰어나고 상  도리  이 를 득

  여 이었다. 효  보좌 여 른  이 고 불어 남편에 

 신 를 잊지 는 존재이다. 효  이 를 고 “ 내  여  

루도 편 게 해주질 못  나를 보고도 걱 는 일이 없었다”37)라고 

는데, 그것  내가 자신  불우  처지를 이해 고 자신   그 

구보다도  헤 린 존재 다는 것  이해 다.

다시  노  이야  돌 가 보자. 효  사에 르면, 노

 행(善行)  내  만남에  증폭 었 며, 그러  (善意)

는 사회  계나 신분  나이를 어  우도(友道)  경계에  생

 것이다. 내 역시 마 가지이다.  노  내는 우도를 실  

 있는 자질  지닌 자들이다. 그러므  노  내 사이  만남에  

실천  행  그 자체  보라고   있는 것이다.

36) “ 며 질  부  지 못 면 부분 내가 잡  주었다. 내는 

막상 질  부릴 는 말 마  없다가 지나고 나면 마지못해  듯 신신당부

며 타일러  마  느끼도  다. 그러면 나도 들여 잘못했다고 인

다. 언 가 내에게 규  뻣뻣  보좌 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허튼

소리가 니라 실  그랬다.” 沈魯崇, �孝田散稿� 33冊, ｢自著實記｣, <性氣>

37) 沈魯崇, �孝田散稿� 6冊, ｢偕隱屛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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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면 �효 산고�에  상  여 들  모  효 이 부여  가

를 실 시키고 있는 여 들이다. 생 계 , 불 신자 노 , 내 주

이 가  그들이다. 그 들  효 이 지향 고자 했  우도(友道)를 

실천  여 들이다. 가 주지 도 스스  사람  도리를 깨우

쳤고 다운 사람과  계를 고자 노 며 사람 부  

  있다고 믿었  자들이다. 그러나 실  그 진  만남  다

리며 자신  진면모를 주 를 랐  것  효   자신이었  

것이다. 게도 효   만남  내 나 그마 도 일  잃게 

다. 조  래 없이 내를  십 편  도망 (悼亡文)  남  것

도 이 이다.

내는  죽었지만 이것 [죽  내를 해 만든 병풍(屛風)] 마주

고 늘 내  면  생  마 다면 거  내를 버리지 는 것이 

 것이요, 이를 보는 자들   나  내가 부부이면  붕우  도를 가

   있  것이다.38)(  자)

그럼 잠시 보했  ‘어린 소  연 (戀情)’   다시 돌 가 

보자. 지난 날 효 이 시폭(詩幅)  써  소 는, 효   4 이라는 

시간  다  우를 실 고자  여 이다.  어린 소 지만 그

는 자신  진 (眞意)를 믿고 극  실천 고자 행동  여 이다.

그것이 효 에  염모  감 일 도  시(詩)에   감

(感化)나 감복(感服)이거나 그것  어  어떤 것이 었든 간에 다

운 만남이라 믿었  것이다. 그리 여 효 이 자신   소 를 만나

지 고 돌 보낸 것에  후회는, 어 면 자신보다 어린 나이에  

그 우도  이 를 깨달  소   헤 리지 못  것에  회고(回

顧)는 니었 .

38)  , ｢偕隱屛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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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효 에게 놓인 시  상황  우(奇遇)를 어 게 했고, 이는 소외  

인들  담  었  우도(友道)  개 과 연 다. 진  만

남  임 과  계에 도 그러했지만 우 계에 도 마 가지  것

 보인다. 실  고 솔직함이 특징인 효  에 ,

 동료나 구 계 등에  각별했  자  언   어 운  이

를 증 다. 그 이면에는 효  결벽증과 다 운 품도  몫 했  

것  사료 다. 그  인생에  잠시 ‘만났다’ 생각했  내 도 일  

사별 자 그 슬  도 는  상당 부분 남  것도 이러  맥락

과 연결 다. 효  자신과 같이 상  열  지 에 있는 여 군

들  통해 자신  불우함과 쉬움  이입시키고 그 들이 극  

실천 고자 했  이상향  드러내 에 이른다. 여  여  신분이

나 계 에  소외 었지만 특별  자질  가 며 히 자신   만

남  실 해가는 여 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실 자 했거나, 실 했었

 것  인간   생  볼 , ‘잠시’  만남에 불과했다.

 효 도 우도(友道)를 실 고자  입장  견고히 고 각

종  등  통해 실 를 냉철 게 분 지만, 결국 그는 등용

지 못했고 주  어울리지 못했 며, 우 계에 도 마 가지 다. 그

러므  쓰 만이 일  즐거움이라 일컬었  그가   있었  법

 직 진 (眞意)에  이었  뿐이다. 효 이 상  여  

 타자  여  동일시  자  자신  사 (投射影)인 것이다.

효   특징  살펴보고 여 상  식  미에 해 살펴본 

이 연구는 �효 산고�  실체를 드러내 에 직 부족 다. 효  작가

이나 작품  등  새 운 자료  굴  겸 여 지속  연구 어

야  과 이나 후속 과 에  이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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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eature of Hyojeonsango 

and the Meaning of Method Embodying Women

Han, Sae-Hae

This report has the purpose that looking around the literary

feature of hyojeon, the intellect of eighteenth century, and

especially considering the statement about a questionary woman he

embodied with his own intent and purpose.

The first feature of hyojeon, literature is that it takes little easy

style, so anybody can read it, rather than old style. And second, his

sincerity. he abandoned the traditional literature of chosun

concentrating on the moderation, took his own sincere perspective.

and third, he described non-central and non-traditional people and

facts, especially the life of women chosen for explaining some

truth.

The women hyojeon wanted to embody through Hyojeonsango is

the women that actualized the true contact hyojeon concentrated

on. It is deeply related on the unreasonable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that ignored him. So, he revealed his sincerity with

talking about the alienation of women's life. The women positively

act for their true contact. But in reality, he never get the true

friend, rather miss his wife he temporarily considered the true

friend. Hyojeon believed that true writer must write true life of his

own. So, hyojeon transmit his own meaning to us with his detail

records holding his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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